
국내 증발 농축기술 개발 활발
제우·삼성·미원·매일 등 식품에서 화학·환경분야 전환 추진

국내 증발농축 기술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증발농축기술은 식품산업·�무기화학·유기화학·제약산업·환경분야등에서 결정·분리공정의 전

처리로써 사용되며 반대로 응축액이 제품으로 이용된다.

특히, 국내 장치 개발기업들은 △장치의 연속운전 시간의 확장 △열분해에 민감한 물질과 점도가 큰

물질의 처리능력 향상 △솔벤트 회수율의 제고 △환경오염의 최소화 △에너지 재생장치의 효율제고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Wiegand 기술을 이전받은 제우기계(대표 이주선)는 백화·선일포도당 등에 농축·건조기를

공급하고 3년전 자체적으로 농축건조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새로운 타입의 기술을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우기계는 9 0년까지 식품산업 공급( 8 0 % )에 주력했으나, 화학분야( 5 0 % )로 방향을 전환, 특히 B O D

수치가 높아 방류할 수 없는 어분폐기물·주정폐기물을 농축·건조법을 사용해 3만p p m을 5 0 0 p p m

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지난 9 1년 제우기계는 태국에 농축기(증발량 1500kg/hr) 2세트를 비롯 인도네시아·파키스탄에 각

각 2세트를 수출했다.

농축·건조법은 메탄발효·활성오니법보다 투자비가 저렴, 경제적인 것이 장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삼성중공업(대표 최관식)은 미국의 S w e n s o n과 기술제휴해 동양화학 황산소다공장, 한양화학 가성소

다, 동해펄프의 폐수설비 등에 농축설비를 공급했다.

특히, 결정설비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9 2년 대한스위스화학( 2 1 0톤/일), 한주소금

( 3 0 0톤/일)의 소금 생산용 강제순환식 수직히터를 공급한 바 있으며, 동양나일론의 결정설비도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의 日南엔지니어링과 기술제휴한 미원중기(대표 유병운)는 그룹사(70%) 위주의 공급에 주

력했으나, 영업방향을 전환해 그룹사 비중을 5 0 %로 줄일 방침이다.

미원중기는 9 1년 그룹사에 폐기열·프락토스의 증발기, 코오롱에 진공건조기를 공급한 바 있다.

일본의 T o w a - T e c h n o와 기술제휴한 매일유업(대표 김복용)도 그룹사의 수요설비를 위해 기계사업부

를 조직,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기술을 개발중이며, 식품기계 7 0 %·화학기계 3 0 %를 공급

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9 1년 제일제당과 한양화학에 Spray Dryer를 공급한 바 있으나, 농축기 판매는 미미한 수

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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